
- 1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

의 밤까지 이어졌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

며 폭동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국민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대한민국을 구했

습니다.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사당을 침탈하자 주권자

인 우리 국민은 주저 없이 국회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국회 진입을 시도

하는 계엄군의 장갑차량을 온몸으로 막고, 국회를 봉쇄한 경찰의 방패를

밀어내며, 국회를 침탈하는 계엄군의 총부리를 맨손으로 헤치고 민주주의

의 길목을 지켜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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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지경에도 새벽을 밝히며 국회를 지킨

국민은 단 한 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도록 국회를 지켜내고,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윤석열

의 직무를 정지하며 내란세력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필사적인 저항과 도움으로 국회는 재적 국회의원 300

명 중 190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여,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재석 의

원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로써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은 선포된 지 2시간

34분 만에 저지되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의 결의 즉시 국무회

의를 소집하여 계엄을 해제해야 함에도 독선과 아집으로 시간을 끌다

가 12월 4일 새벽 4시 27분 해제를 선언하였습니다. 그가 일으켰던 내

란은 6시간 만에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으며, 12월 14일 국회에 의하여

내란의 범죄로 탄핵소추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스스로 역사의 빛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전세계는

5.18의 주먹밥이 12.3의 선결제로 이어지고, 2016년 촛불혁명이 2024년 빛

의 혁명으로 승화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려 들고나온

내게 가장 소중한 빛’은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빛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빛이었습니다. 평화와 사랑과 연대의 빛, 민주

주의를 지키는 빛이었습니다. K-팝의 합창과 함께 어우러져 세대와 성별

과 계층을 뛰어넘어 국민 모두가 튼튼하게 연대한 이 빛의 물결을 대한민

국과 세계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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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동학농민혁명, 1919년 3.1독립운동,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2016년 촛불혁명의 역사가 2024년

12월 내란에서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역사를 구원

했고, 과거의 죽음이 현재의 삶을 지속시킨 새 역사를 국민 스스로 써 내려

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밤 중의 내란사태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불안으

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 빨리 충

격과 불안에서 벗어나 건강과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그 실태

를 조사하고 적절한 배상과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내란의 주모자들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지

만, 임무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했던 계엄군 병사들과 총칼로 무

장했으면서도 끝내 국민을 해치지 않으려 했던 계엄군 병사들을 기억

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돌아섰던 계엄군 병사의

안타까운 눈빛에서 이들 역시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임을 깨닫습니

다.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으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합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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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가 위태로울 때마다 떨쳐 일어나 국헌을 바로 세우고 민주

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슬기로움에 대한민국 국회는 깊

이 감사하며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이 시

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은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경찰과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의 출입을 봉쇄하였음. 헬기를 동원해

국회에 침입한 707특임단 등 무장한 계엄군들은 본관 유리창을 파괴하

는 등의 무력을 행사하며 의사당을 침탈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치 중이

던 국민과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 국회사무처 직원 등이 다치는 피해

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한민국 시민들은 주저 없이 국회로 결집하여

계엄해제를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들을 경찰과 계엄군을 상대로

장갑차와 경찰버스를 맨몸으로 막고 경찰의 방패를 밀어내는 등 저항하

고 항거하였음.

시민들의 필사적인 저항과 도움 끝에 국회는 전체 300명 의원 중 190

명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을 해제

할 수 있었음.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ㆍ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결

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로 막아낸 우리 국민께 경의를 표하며,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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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을 채택하고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고자 함.


